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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설 토지의 근대 형상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설 토
지는 19세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는 우리 민

족에게 근대가 밀려오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작가는 새롭게 다가온 근대

를 소설에 어떤 방법으로 형상화 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소설 토지에서 근대를 형상화 하는 방식 3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토론의 형식을 띤 대화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것이다. 등장인물

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대상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 그런데 이 토론의 내용이 근

대 계몽기 담론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물들이 주고받는 토론 형식의 대

화 내용은 계몽적이며 설득적이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유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물의 사유는 3부 이후부터 빈번하게 나타나

며 그 내용 또한 길다. 소설 토지는 인물들의 이성적 사유를 통해 근대기에 유

입된 국가, 민족, 계급, 여성, 일본, 아시아에 대한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분의 변이를 통해 근대의 특성을 나타낸다. 소설 토지에는 다

양한 계급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구한말과 식민지를 겪으면서 신분의 

변이를 경험하게 된다. 공적으로는 신분제가 사라졌지만 관습적으로는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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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의식을 통해 당대 사람들은 근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토론. 계몽 담론, 근대적 주체, 사유, 신분 변이.

Ⅰ. 들어가며

본 연구는 박경리의 소설 토지가 근대를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 이유는 소설 토지의 시간적 배경이 1897년부터 

1945년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근대라는 새로운 인식이 싹틈

과 동시에 식민지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에서 

근대란 일반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맺은 1876년 혹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1864년부터 1945년까지를 말한다1)고는 하나, 사학계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근대란 그 시기나 출발점조차 모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근대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 개념이 담고 

있는 층위가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며 문학에서 인식하는 근대 역시 역사, 정

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근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박정심은2) 근대를 문명과 동일시했던 한국 근대지식인의 개념을 소개한

다. 한국의 근대지식인3)은 근대문명 담론 성립 조건으로 공간적으로는 영국

을 중심으로 한 서양을, 인종적으로는 백인 남성을, 정치경제적으로는 제국주

의 확장을, 이념적으로 계몽된 개인을 표방하려 했던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

다.  

김영근4)의 경우 근대화의 기준을 10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 그는 정치: 

민주주의, 경제: 자본주의와 산업화, 제도: 인권주의, 평등주의, 교육: 학교주

1) 이는 한국사의 일반적인 견해의 하나임을 밝힌다. 사학계에서는 여전히 근대를 시기적으로 구분하

는 것과 관련한 이견이 많으며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나 본 연구에서는 근대를 규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등교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시기 구분을 활용하고자 함을 

밝힌다. 

2) 박정심, ｢한국 근대 지식인의 ‘근대성’인식Ⅰ｣, 동양철학연구, VOL56, 2008.

3) 박정심은 그의 논문에서 신채호와 윤치호를 근대지식인의 예로 설정하고 1894년~1899년까지 발행

된 독립신문과 매일신문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4) 김영근, ｢한국의 경제 근대와 일본｣, 한일경산공논집, VOL 9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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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문: 과학주의, 사상: 언론 자유, 종교: 종교적 자유, 대인 관계: 개인주의, 

군사외교: 평화, 가족: 핵가족을 표방한 것이 근대라고 말한다. 

문학에서의 근대 역시 그 개념의 규정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몇몇의 논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는 근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임성래는 근대를 정의하기에 앞서 근대성을 

정의하려 한다. 그는 근대성이란 근대를 성립시키기 위해 존재했던 수많은 속

성이라고 규정했고6) 유성호는 근대는 개념 및 범주가 워낙 모호하고 광범위

하며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이에 따라 편차가 커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근대란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본

주의 생산 양식을 지향하는 일련의 의식적, 물리적 시스템을 가리키는 개념이

며 인간의 의식 및 사유 체계를 규정하는 일정한 사회 시스템도 포함한 개념

일 것이라고 말한다.7) 

이상으로 살펴본 논의들을 정리하면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계몽된 개인이라는 개념을 내포하는 것이 근대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여전히 근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이는 

우리 민족 스스로 근대를 인식하지 못했고, 자력으로 근대를 거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 근대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에

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또

한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근대를 수용하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근대를 찾아 나

선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근대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했다. 결국 강제로 유입된 근대로 인해 ‘근대 이식론’이라는 기형적 이

론이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는 자력으로 근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

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라는 흐릿한 개념을 문학 작품에서 찾기 위해 노력

5) 연세대 근대문학연구소, 한국문학의 근대와 근대성, 소명출판사, 2006.

고미숙, ｢근대 계몽기, 그 이중적 역설의 공간｣, 사회와 철학 VOL, NO 2, 2001.

김영민, 문학의 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사, 2012.

홍성암, 한국근대 역사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1998.

이승윤, 근대 역사담론의 생산과 역사소설, 소명출판사, 2009.

최유찬 외, 한국 근대문화와 박경리의 토지, 소명출판사, 2008.

6) 연세대 근대문학연구소, 위의 책, 82~97 쪽.

7) 위의 책, 125~14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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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것은 정의 내리거나 규명하기 어려운 근대기에 사람은 살았고 문학

은 그들의 삶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문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대

상으로 하는 예술 행위이며 이를 통해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

에서 문학에 그려지는 근대가 무엇인지 규명해 보는 것은 모호한 근대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근대를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가 인

식한 근대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박혜원8)은 토지를 6. 25에서 근대

적 자아의 형상화로 나아가는 과장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한다.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근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인식을 소설 

속에 어떤 방식으로 발현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은 소설 토지의 시간 배

경과 관련이 깊다. 소설가는 소설을 집필하기 전 작품의 주제나 인물에 부합

할 수 있는 시간 배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9) 소설 토지의 시간 배경은 

1897년~1945년이다. 그렇다면 작가 박경리는 왜 하필 그 시기를 소설의 배경

으로 선택한 것일까? 이 시기는 근대라는 개념이 우리 민족에게 유입되기 시

작한 시기다. 그러니까 소설 토지는 근대가 유입되던 시기 인물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근대를 형상화 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위해 토론 형식의 대화가 어떻게 계몽 담론의 성격을 가지게 되

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근대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사유하는 인물

을 통해 근대적 특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후 계급의 변이 과정을 살펴 계

급 타파라는 근대적 속성이 소설 속에 투영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Ⅱ. 토론과 계몽 담론

고미숙은 근대 계몽기와 조선 후기는 단절과 비약으로 존재했다고 평가한

8) 박혜원, ｢박경리 소설의 인물창조원리와 토지로의 확대양상 연구｣, 구보학회 VOL2 NO, 2007, 

325쪽. 

9) 이동재는 “특정 장르 속에는 작가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배태한 시대의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처럼 시대란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소설의 배경이 되

는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동재, ｢대하소설의 창작 방법론 -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VOL.10, NO.66, 2012, 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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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그러면서 근대 계몽기 특성을 근대의 급진적 이전으로 인한 계몽 담

론11)이 발산된 시기라고 말한다. 특히 당시 생산된 담론은 근대와 민족을 절

대적 가치로 보고 있으며 이는 문학과 비문학, 운문과 산문 모두에 나타나 그 

형식이 자유롭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고미숙의 견해를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소설 토지에 나타나는 근대 형상화 방식중 대화를 통한 토론식 담론 

형성이 근대 계몽기에 나타나는 ‘계몽 담론’의 성격과 닮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설 토지의 토론 담론이 근대 계몽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대상에 대한 논의를 담론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자체가 근대 계

몽기와 닮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소설 토지의 대화가 담

고 있는 내용이 근대기 계몽 담론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물들

의 토론식 대화는 지식인이든 농민이든 별반 다르지 않다. 

소설 토지는 600명에 달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50년에 가까운 시간 배경

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물과 관련된 서사 역시 방대하다. 소설은 

윤 씨 부인을 필두로 한 최 씨 일가와 평사리 사람들의 삶을 서술한다. 또한 

소설 토지의 등장인물들은 우리 역사의 주변부 또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당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에 나서는 인물들이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살아가는 인물

들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누구도 선

택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어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국권침탈이 진행

되고 조준구와 같은 악인이 나타나는 등의 일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역사’로 

불리며 평가되는 것이지 당대를 살아가는 동안은 ‘역사’가 아니라 그저 일어난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끼어든 ‘일(사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담론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토지를 역

사 소설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고 한 정호응의 주장에 동의 한다.12) 하지만 역

사에 대한 작가의 객관적 규정성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작가는 

토지를 역사소설로 분류하려는 시선에 대해 불편해 했다.13) 아마도 그것은 

10) 고미숙의 앞의 글, 40 쪽.

11) 고미숙은 계몽기 담론은 민족 담론, 개인의 욕망, 선정성을 철저히 규범화함으로써 민족이라는 새

로운 초월자를 향해 전인격적으로 달려간다고 말한다. 

12) 토지학회 편저, 토지와 공간- 정호응, ｢토지의 공간. 인물. 주제｣, 마로니에 북스, 2015, 

13~3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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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삶을 살아간 무수한 ‘사람’의 삶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재단하려는 시

각에 대한 불편함이었을 것이다. 

지리산이 한과 눈물과 핏빛 수난의 역사적 현장이라면 악양은 풍요를 약속한 

이상향이다. 두 곳이 맞물린 형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고난의 역

정을 밟고 가는 수없는 무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상향을 꿈꾸고 지

향하며 가는 것 또한 우리네 삶의 갈망이다. 그리고 진실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은 토지에 나오는 인물 같은 평사리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그리고 아저씨들의 소박하고 따뜻한 인간의 향기뿐 아무것도 

없다.(1권 16쪽)

이 글은 2012년 ‘마로니에 북스’에서 편찬한 토지의 서문에 수록된 ‘2002년 

판 토지를 내며’의 일부분이다. 윗글에서 말하는 평사리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란 ‘지금’을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라 하겠다. 

고난의 역정을 밝고 가는 수 없는 무리에 대한 이야기. ‘지금’을 사는 ‘사람들’

의 ‘삶’이 곧 ‘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작가 박경리의 불편함이란 ‘사람’의 

삶을 객관적 개념으로 재단하여 의미를 부여하려는 태도에 대한 불편함일 수 

있다. 소설 토지속 인물들의 토론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들이 살

고 있는 ‘지금’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물들의 생각이 

근대기 계몽 담론과 닮아 있는 것은 개별 인물들이 생각하는 근대가 다 달랐

기 때문이다. 토론이란 의견이 다른 문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의논

하는 것이니 소설의 토론은 각각의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설 속 인물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 근대이고 그 근대가 몰고 온 소용돌이

가 식민지이다. 그 ‘지금’을 인물들은 어떻게 사유하는가. 소설은 그들의 사유 

대상인 ‘지금’이라는 ‘근대’를 토론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용이는 뚝배기에 철철 넘게 막걸리를 부었다.

(중략)

“여전히 시끄럽소. 머 소문 들은께 서울서는 또 역적모의를 하다가.....”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보는, 

13)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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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다 싫없는 소리제. 머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핀잔과 불만 섞인 소리를 내질렀다. 

“대국이 왜놈한테 항복을 했으니, 그게 마조라 말이다. 왜놈들이 개미떼맨쿠로 

기어올 긴데, 벌써 항구에는 왜놈들 장사치들이 설친다 카는데, 허수애비 같은 임

금 있으나 마나, 총포 든 놈이 제일 아니가. 흥, 동학당이 벌떼같이 일어서도 별수 

없었는데 몇 놈이 쑥덕거리서 우짤 기라고?” (1권, 122-123 쪽) 

 

토지에 처음 등장하는 토론은 윤보와 용이의 시국토론14)이다. 오랜만에 

윤보 집을 찾은 용이와 윤보가 막걸리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대화

는 서술자의 해설과 함께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갑신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들에 대한 것이다. 두 사람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국내 사정을 그들의 시선에 

맞게 평가한다. “개맹이라는 기 별것 아니더마, 한 말로 사람 직이는 연장이 

좋더라는 거고 남우 것 마구잡이로 뺏아묵는 짓이 개맹 아니가.”15) 라는 윤보

의 말처럼 그들은 그들만의 근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윤보는 근대를 개명이

라 생각하고 개명은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반면 용이는 소문을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려 하나 윤보에 의해 차단된다.

이동진이 말을 가로 막았다. 

“알맹이를 모르고서 겉치레만 따른다고 문명인이 된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소이

다. 이거 조공을 걸고 도는 것 같아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헛헛헛....”

준구는 애써 낭패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태초부터 사람은 살기 편한 것을 좇게 마련이오. 그래 연장이라는 것도 생겨나

고 모든 것이 발전해간다고 소생은 생각하오. 등잔불보담이야 전등 켜는 편이 편

리하지요.”

(중략)

“왜구니 양이니들 하지만 실상 그네들이 우릴 보구 야만인이라 하고 있다는 것

도 알아야 할 거외다. 옹졸한 양반네들 예의지국이라 아무리 뽐내봐야 그네들 눈

에 미개한 나라의 괴한 구경거리로밖엔 안 보이니까요.” 

“야만이라.... 원래 예의범절이란 편리한 거는 못 되는 게요. 윤리 도덕이라는 

14) 최유희는 소설 토지의 주요한 서술 특징 중 하나로 역사적 사건의 전경화이기에 동학 혁명 운동

의 경우 혁명 활동으로 일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논쟁의 형태로 그러진다고 말한다. 최유희, ｢박

경리 토지의 창작방법론 연구-생명사상과 관련하여-｣, 한국문예창작학회 제9권 제 3호, 2010, 

111쪽. 

15) 위의 책, 12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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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거추장스러운 거지요. 우리네 의관 모양으로.”

(1권, 122-123 쪽)

위 인용문은 평사리를 찾은 조준구와 이동진이 나누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조준구가 이동진에게 서울 형편을 전해 주면서 문명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이

야기한다. 이동진은 조준구에게 서울의 단발령과 변의장에 관해 묻는다. 조준

구는 양복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은 적지만 단발은 많다고 대답한다. 이후 근대

라는 대상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간다. 조준구는 근대

를 문명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그는 우리를 미개하다 판단하는 외부의 시선

을 표피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단발령과 변의장에 대한 양반계

층의 반응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용대화 앞부분에 단발령

과 변의장에 대해 상민의 반발이 거셌다는 사실을 언급해 양반들이 급변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보여준다.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명을 바라보는 양반과 상민의 차이이다. 이것은 ‘개명’과 ‘문명’의 차이로 확

인할 수 있다. 문명을 발전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라면 개명은 계몽을 통해 뒤

떨어진 인간의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양반은 주체적으로 문명을 받아들이

려하기 때문에 근대에 대해 순응적이라면 평민은 수동적으로 계몽되어야하기 

때문에 비판적이다. 스스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양

반과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힘에 속절없이 계몽되어야 하는 평민이 근대를 바

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준구는 “지금 이 나라 형편은 꼭 맛있는 고깃덩이 같은 거요. (중략) 어쨌

든 앞으로는 남의 나라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 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라도 세

계정세에 민첩하고 선진국의 문물제도에 소상하지 않고는 행세하기 어려울 

게요.”16)라고 평가한다. 이후로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동진과 최치수는 계급

의 혁파와 민란에 대해 평한다. 이 역시 계급이라는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견

해를 피력하는 토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그들이 사는 ‘지금(근대)’

를 단발령과 변의장, 계급의 혁파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

를 밝힌다. 앞선 인용문의 용이와 윤보 역시 개명, 즉 근대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토론의 성격을 띤 대화로 밝히고 있다. 이후에도 토론을 통한 인물들

16) 위의 책, 272~273 쪽.



소설 토지의 근대 형상화 방식 연구  13

의 견해 밝히기는 계속된다. 국권유린, 동학운동, 3.1 운동, 독립운동, 학생 운

동, 기독교, 결혼, 계급, 상․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설 1부에는 토론형식의 대화가 18번 그려진다17). 토론 형식의 

대화는 조준구, 김훈장, 이용, 윤보, 이동진, 최치수는 물론 환이가 길에서 만

난 노인들과의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들은 동학, 철도부설, 청국의 정세, 

을사조약, 양반계층의 친일 세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분류 하자면 식자라 할 수 있는 양반 계급의 조준구나 김훈장, 

최치수, 이동진의 시국 해설뿐만 아니라, 윤보와 이용, 억쇠, 김서방댁 같은 농

민들까지도 자신들이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토론형

식의 대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설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 길

이 또한 길어진다. 간도로 이주한 이후 독립운동에 매진하는 세력은 물론 각

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사리 사람들도 일본의 만주 정벌과 청일전쟁에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는다. 특히 2세대들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3부 이후부터는 이러

한 토론형식의 대화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각자의 견해 역시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예를 들어 5부 5권에서는 환국과 오가타가 나누는 대화가 227쪽부

터 238쪽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태평양 전쟁과 관련 된 것이다. 일

본인이지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오카다와 일본의 무모한 

전쟁이 만주까지 이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환국의 대화를 살펴보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뒷받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토론이란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가 뒷받침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는 결국 등장인물들에게 작가가 부여한 성격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물에게 

이러한 성격을 부여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유추해 보아야 한다. 어쩌면 

작가는 당시 우리 민족이 근대라는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17) 위의 책, 1권 122~123쪽, 199~206쪽, 272~274쪽, 385~389쪽. / 2권 24~26쪽, 128~132쪽, 212~ 

213쪽 /3 권 60~68쪽, 143~145쪽, 276~283쪽, 338~339쪽 /4권 30~52쪽, 67~74쪽, 122쪽, 182~ 

195쪽,  205~220쪽, 267~268쪽, 352~354쪽.

      이상은 1부에서 토론형식의 대화가 나타나는 부분을 쪽수로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토론형식 

대화는 뒤로 갈수록 더욱 빈번해지고 그 분량도 늘어난다. 5부 20권까지 토론 형식의 대화가 나타

나는 쪽수를 모두 분류하였으나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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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은 아닐까. 

소설 토지는 3대에 걸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구한말을 시작으로 

식민지시기를 거치는 동안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을 언급하며 서사를 이끌어 

간다. 그러나 3부 이후부터 서사보다는 대화나 사유 그리고 서술자 개입을 통

한 설명과 해설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의 독자가 소설의 후반부에서 독서를 

멈추게 되는 이유가 혹시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대상에 대한 긴 대화

는 설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서사의 밀도를 떨어뜨린다. 이와 관련해 이승

하는 지식인의 사변이 많아지고 사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그리

고 계급의 균형 감각이 소설 끝까지 유지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기

도 한다.18) 하지만 필자는 소설 후반부의 대화 중심 글쓰기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가의 해설로 보고자 한다. 당대의 사건은 후대에 이르러서야 역사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한 당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사건에 대한 그들만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작가는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견해

를 통해 사건을 해설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역사라는 것은 당대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사

건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Ⅲ. 근대적 표상으로서의 사유 

근대적 인간은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인격적 주체로서 이성적으로 사유하

는 존재라 말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인식하는 것이

다. 그리고 ‘나’의 반대급부에 위치한 ‘너’와의 차이를 사유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 성찰은 계급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

게 한다. 주체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근대적 인간은 결국 사유로부터 출발하

는 것이라 할 것이다. 

18) 최유찬 외, 한국 근대문화와 박경리의 토지- 이승하, ｢미시사적 관점에서 본 지식인 유형｣, 
소명출판사, 2008, .218~21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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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의 근대적 인간은 언제 출현하는 것일까? 앞서 김영신19)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는 양반계급이 누리던 부를 천민까지 누리게 되면서 신분상승이 이어졌고 

반상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영신의 이러한 주장은 경제

적 관점에서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의 속성 중 하나인 

주체적 개인이 등장하는 때는 언제일까? 

김영철20)은 동학사상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면서 근대적 인간을 

정의하려 한다. 그는 동학이 단순히 기존의 사회를 부정하는 사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의 질서나 이데올로기를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개인이 개혁의 주체로서 능동적이며 자유롭게 행

동하고 실천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주체적인 인간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

이 동학이 말하는 새로운 인간이라고 강조한다. 즉 동학사상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근대적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영찬21)은 최한기의 기학에서 근대적 인간을 찾는다. 그는 최한기가 주장

하는 기학적 인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최한기의 기학에서는 이성의 각성

을 강조하고,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인간이 탄생할 토대를 제공

한다고 말한다. 최한기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조선에 소개할 정도로 개

명된 학자였다. 중국을 통해 각종 서적을 접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정립한다. 

그의 기학에서 찾을 수 있는 근대적 인간은 동학의 근대적 인간과 닮았고 이

는 서양에서 말하는 근대적 인간, 즉 주체적 자아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근대적 자아는 사유하고 성찰하며 자신을 깨달아 

가는 주체적 자아다. 이처럼 근대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사유하는 인물은 소

설 토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소설 토지의 서사가 진행되면서 사유하

는 인물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3부 이후부터다. 1부와 2부까지가 서사 

중심으로 이어진다면 2부 이후부터는 사유와 토론 그리고 해설이 빈번하게 등

장한다. 

19) 김영신의 위의 논문.

20) 김영철, ｢동학, 근대적 인간의 가능성을 열다.｣, 동학학보 VOL 48, NO, 2018, 548 쪽.

21) 이영찬, ｢최한기 기학의 근대적 인간관｣, 사회사상과 문화, VOL.28, NO. 2013, 137 쪽.



16  석당논총 74집

‘음융스럽고 심술궂은 가시나.... 꼭 해꼬지하고 마는 심성이 좋찮아.’ 

귀녀의 웃던 얼굴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섬뜩하기만 하다. 귀녀의 노하

던 얼굴을 아무리 동정하려 해도 역시 섬뜩하기론 마찬가지다. 

(1권 72 쪽.)

‘사램이란 천 층에다 구만 층이라 하기는 하더마는 우찌 귀녀 그 아이는 성미가 

그럴꼬’

봉순네는 등잔불을 끄기 위해 서희에게 베어준 팔을 살그머니 뽑으려 한다. (1

권 82 쪽)

‘아씨! 환이 도련님하고 별당아씨는 거지 중의 상거지가 돼서.....’

할멈은 말을 목구멍 속으로 꿀꺽 삼킨다. (1권 214 쪽)

위 인용문은 봉순 엄마와 간난 할멈의 사유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봉순 엄

마는 대화를 통해 입 밖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유를 통해 귀녀의 성격을 드러

낸다. 그리고 이러한 봉순 엄마의 생각은 귀녀가 꾸민 음모를 알아내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봉순 엄마는 귀녀가 최 치수의 죽음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

을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봉순 엄마의 생각을 통해 귀녀가 

살인을 모의할 수 있는 인물임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간난 할멈의 생각 역시 구천이와 아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윤 씨 부

인 앞에서 직접 언급하지 못하고 독백과 같은 사유로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

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1권에 나타나는 인물의 생각은 주로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건에 개연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참말이제, 저 구름은 어디로 가는 길까? 와 사람은 저 구름을 타고 갈 수 없이

까? 구름을 탈 수 있으믄 노스님 한분 만나보러 갔으믄 싶다. 이놈 길상아! 곡식 

한 알이라도 아낄 줄 모르믄 후일 배고파 울 날이 있으리니 하시더마는’

우관 스님이 못 견디게 그리웠다. 엄하고 무서운 노스님이었다. 모두들 그의 앞

에서는 떨었고 길상이도 떨었다. 그러나 길상이 세상에 나와 맨 먼저 기억한 얼굴

은 어머니 아닌 우관스님이다. (1권 287 쪽)

위 인용문은 길상이 최 치수와 조 진구가 바둑을 두는 동안 처마 밑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대목이다. 길상은 우관 스님에 대한 그리

움을 구름을 바라보며 자각 한다. 이 역시 길상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길상의 생각을 통해 길상은 최 씨 집안의 몸종으로 등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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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적으로 노비가 아님을 알려준다. 

병수는 글을 읽다가 얼굴을 든다. 하늘에는 덩어리를 이룬 새하얀 구름 뭉치가 

움직이 않고 있었다.

‘여름도 다 가는데 여태 매미가 우네? 저러다가 찬바람이 불면 어디로 갈까? 아

마도 죽어버릴 거야.’ (4권 135 쪽)

‘아니야, 끝이 벗을 건데, 시작도 없을 건데 어째 시간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은 

해시니 술시니 하고 길이를 재어서 시각에 이름들을 붙이지만 이 천지가 꼼짝 않

고 있는데 세월이 어디 있다고 금을 긋고 길이를 재느냐 말이야.’ (4권 172 쪽)

위 두 인용문은 조 진구의 아들 병수의 사유다. 곱사등이로 태어난 병수는 

부모인 홍 씨 부인과 조준구에게 무시와 억압을 받는 존재다. 병수의 어머니 

홍 씨는 폭력적으로 아들을 대하고 골방에 가두어 키웠으며 타인들 앞에 나타

나는 병수를 극도로 혐오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병수의 사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된다. 

‘내가 어찌 서희한테 장가를 든단 말이냐? 나같이 병신 계집애가 있다면 내 색

시 삼아서, 눈물도 닦아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맛난 복숭아도 따다 주고 또오 또

오...’

하다가 얼굴을 붉히고 혼자 웃는다. (4권 174 쪽)

조준구는 병수와 서희를 결혼시키려 하지만 병수는 이를 거부한다. 하지만 

그의 거부는 불가능한 결혼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 병수는 부모에 대

한 공포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병

수 스스로 인식한 자신의 처지와 관련이 깊다. 천계의 존재 같은 서희와 비루

한 자신이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

수의 사유는 대상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재미지게 살 수 있지, 부르고 접은 노래 불러가믄시로 입고 접은 옷도 

입을 기고 분단장 곱기 해서 오늘은 이 좌석에 내일은 저 좌석에, 만천 사램이 우

청좌청하믄시로, 그 인물에 그 목청을 썩이믄 머할 기고?’

평생을 비단옷에 분단장하고 노래부르며 마음대로 사는 세상, 봉순이 마음은 

그곳으로 끌려간다. (4권 22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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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은 봉순이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는 부분이다. 서희의 몸종

인 봉순이는 길상을 사랑하면서도 자신만의 꿈을 꾼다. 그녀는 생각을 통해 

기생이 되어 멋진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며 살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 

역시도 방랑벽이 있는 아버지와 명창을 꿈꾸던 조부처럼 태생적 이유라는 개

연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봉순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욕망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봉순이는 자신의 계급이나 처지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

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 이처럼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삶을 사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뭘 하고 살아가야 하나. 살아야 하나.’(9권 297 쪽)

‘내가 왜 이럴까? 마치 기름이 떨어진 남폿불 같다. 주갑아제는 아마 돌아가셨

겠지. 고향처럼 늘 그리워하는 용정이 어째 그리도 낯설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밀

리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만 끝이 날까?’

신경에 와서 공장을 처음 차렸을 때 홍이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밤낮을 모르고 

일을 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들과 어울려 밤을 새워가며 술도 마셨다. 

(중략)

‘막대기가 걷고 있구나.’

홍이는 자기 자신이 막대기 같은 생각이 들었다. (11권 233 쪽)

‘그때가 행복했구나.’

홍이는 간밤의 뒤숭숭한 꿈을 잊으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해본다. 

(17권 116 쪽)

‘만일에 내가 양소림하고 결혼한 사이라며? 그 혹 때문에 도망쳤을까? 도망쳤

다면? 그래, 그건 성한 여자를 버리는 것보다 더 못할 짓을 한 게야. 눈을 감고 뒤

통수를 감싸고 달아나는 남자처럼 못나고 겁쟁이고 비정한 게 또 있을까? 바로 내

가 그런 놈이다. 절대로, 절대로 양소림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환국은 주먹으로 책상을 꽝! 친다. 

‘어디로 달아날까? 어머님을 따라 함께 부산으로 갈 걸 그랬나? 아냐, 하동 갈

까? 섬진강에서 낚시질이나 할까?’ (11권 182 쪽) 

‘도대체 진실이란 무엇일까? 진실을 위해 진실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모숩이다. 

하물며 평정을 위해 진실을 희생하는 것은 모순 이상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

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한다. 사람의 도리는 무엇이며...... 약자를 희생시켜온 

것이 대부분의 도리가 아니었더란 말인가? 사내답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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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보다 약자 위에 군린하는 것을 두고 사내답다 해오지 않았던가?’ (11권 

362 쪽)

위의 인용문에는 인물의 고뇌와 번민이 나타나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은 홍

이의 출생과 관련된 고뇌가 드러난다. 홍이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문제로 

오랫동안 방황한다. 이때 홍이의 방황은 사유의 형태로 드러난다. 홍이는 용

정이 낯선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한다. 홍이는 스스로 방황하는 자아를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환국이 양소림의 신체적 결함을 발견한 직후 심적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다. 환국은 양소림 손등의 혹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자신을 자

책하며 방황한다.

세 번째 인용문은 석이의 번민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석이는 기화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겨 왔지만, 기화를 버리는 서의돈의 냉철함에 분노한다. 하

지만 자신 역시 서의돈처럼 기화를 버리게 될 수 있음을 시인한다. 자신을 인

식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계급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이 문제의 원인임을 자

각한다. 

‘해결을 못하고 있는 현실.... 결혼문제만이 아니다. 정열이 모자라는 여자, 나

는 정열이 모자라는 여자야. 오빠는 신여성에게 정열이 부족하면 죽도 밥도 아니

라 했다. 그래, 죽도 밥도 아니야, 내가 처음 교단에 섰을 때 두려워서 떨었다.’ (10

권 25 쪽)

자아와 관련된 사유를 가장 많이 보이는 인물이 임명희다. 임명빈의 동생인 

임명희는 소설 안에서 신여성의 표상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임명희는 독신으

로 살기 위해 교사 노릇을 하는 자신이 후취자리로 시집간 강선혜보다 나을 

것이 없다며 자책한다. 이후 이상현에게 실연당하고 조용하와 결혼한 후부터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 고뇌하며 귀족 가문으로 시집가 ‘박제된 학’처럼 살아

가는 자신의 모습에 번민한다. 결국 조용하와 이혼하고 교사 노릇을 하면서 

자신을 추스른다. 이후에도 임명희의 사유는 자신의 처지와 태도에 대한 것들

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소설 토지는 사유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시대정신뿐만 아니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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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를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 도입부에서 인물

의 사유는 사건의 실마리나 과거 회상을 통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한다. 그러나 

3부 이후부터 인물의 사유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인용문에

서 언급한 인물들 이외에도 지식인과 중심인물들의 사유가 주로 나타난다. 이

들의 사유 대상은 개인적인 신변 문제에서 독립과 동아시아 정세까지 그 범위

가 다양하다. 

그렇다면 인물의 사유는 작품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사유는 대

상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작품 속 인물은 사유를 통해 대상

에(자아, 민족의 독립, 동아시아 정세, 일본) 대한 각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

이다. 결국 사유하는 주체로서 자아라는 근대의 표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 토지는 수많은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이용해 당시 

벌어진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근대기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사유하는 인물을 통해 당대를 살아가는 인물들

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Ⅳ. 신분의 변이(變移)

정호응은 그의 글에서 토지의 성취 중 하나로 신분의 전환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음을 꼽았다.22) 그의 말처럼 토지에는 신분의 변이와 관련

된 서사가 보인다. 근대기의 대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계급 문제야말로 

소설 토지의 중심 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토지에는 백정, 무

당, 노비와 같은 천민과 농민과 어업인 같은 평민, 승려, 중인, 역관, 양반에 이

르는 다양한 계급이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들의 신분은 대를 있기도 하고 중

도에 변이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중에서 신분 변이로 인한 갈등이 토지서사

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897년으로 공사노비 제도가 폐지된 시기이다. 그러

22) 정호응의 위의 책, 2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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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것은 공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분에 대한 차별이 암묵적

으로 있어진다. 공사노비 제도의 폐지야말로 구한말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근

대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김영신23)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미 

신분제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는 양반계급에서 누리던 부를 모

든 계층이 장악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분이 상승 되고 반상의 구별이 없어진 

때문이라고 평가한다.24)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토지의 신분 변이는 새로

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소설 토지는 신분의 변이를 통해 구한말 우

리에게 쏟아져 들어온 근대의 표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보여주고 있

다. 소설은 신분 변이를 통해 반상의 구별이 흐려졌다거나, 모두가 평등한 세

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변이 과정을 소설의 인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소설은 역사적 변화를 인식하고 받아들인 몇몇 지식인 아니라 농민, 백정, 

노비로 살아온 ‘사람’들이 신분의 변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

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준다. 1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최치수 역시 반(半)

양반을 외친 동학운동을 민란이라 폄하하며 신분의 변이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서사를 끌고 나가는 다수의 인물은 신분 변이의 혼란기를 각

자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소설 토지에 나타나는 신변 변이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신분 변이 양상

인물 신분 변이 양상 신분 변이 원인 

(1)김(최)길상 상승 최서희와 결혼

(2)임명희 상승 중인인 역관집 딸이었으나 친일 귀족 조용하와 결혼

(3)김이평 상승 최찬판댁 노비 면천

(4)이양현 상승 최서희의 양딸에서 이상현의 딸이 됨

(5)성도섭 하락 중인출신이나 스님이 됨

(6)소지감 하락 양반 출신이나 스님이 됨

(7)하기서 하락 출가해 일진 수님이 됨

(8)송관수 하락 농민이었으나 백정의 딸과 결혼해 백정이 됨

(9)봉순 유지 노비에서 기생이 됨

23) 김영신, ｢박경리 토지연구｣, 배제대학교, 1992.

24) 이와 관련해 고미숙은 그의 글에서 ‘내재적 발전’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

는 근대와 전근대는 분명히 단절되어 있고 ‘외부에서 주어진 것’ 이며 이는 근대 계몽기의 담론들

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우리의 근대는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계몽기 이전

에 근대적 표상들이 대두되었음을 주장하는 일부 주장에 반대한다. - 고미숙의 앞의 글 39 쪽.- 필

자 역시 이와 관련된 고미숙의 견해에 동의하며 그런 맥락에서 소설 토지에 담겨 있는 근대적 

표상들이야말로 근대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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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등장인물 중 신분의 변이가 나타나는 경우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신분의 변이 결과를 상승. 유지. 하락의 3가지 경우로 나누었다. 신분 상승의 

경우는 대부분 혼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김 길상의 경우 우관 스님 밑에

서 자라고 서희의 몸종 역할을 하며 성장하게 되면서 서희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만주로 이주한 뒤 서희의 청혼을 받아 결혼하면서 신분이 상승하게 된

다. 그러나 이때의 신분은 몸종 김 길상이 최 서희의 남편이 된 것에 불과하

다. 이후 재산 찾기에 성공한 서희가 평사리로 돌아와 최 길상으로 호적을 올

리면서 관습적 신분 상승을 넘어 최 씨 가문의 주인이 된다. 이로써 최 씨 집

안은 환국과 윤국 두 아들을 후손으로 두게 된다. 이는 혼인 관계를 넘어선 신

분 상승이자, 공적인 신분 상승이라 할 수 있다. 

임 명희 역시 혼인관계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중인 계

급의 역관 집 딸 임 명희가 친일 귀족 조 용하와 결혼하면서 신분 상승이 이루

어진다. 이 경우는 두 사람의 사랑이 매개가 된 것이 아니라 조 용하의 심리적 

집착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다. 결국 조 용하와 이혼 하게 된 임 명희는 조 용하

가 남겨준 유산을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며 살아간다. 임 명희의 경우 관습적 

신분상승뿐 아니라 경제적 신분 상승도 이루게 되는 셈이다. 임 명희의 신분

을 상승으로 인식하는 것은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경제적 상승을 신분 상승으

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25) 사랑이 아닌 경제력으로 신분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장인물들 예를 들어 

임 명희의 지인인 강 선혜, 길 여옥 등과 같은 인물은 임 명희의 신분이 상승

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판단은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 양현의 경우는 입양을 통한 신분 상승에 해당한다. 기생인 봉순과 이 상

현 사이에서 태어난 양현은 전근대적 신분 개념으로 본다면 천민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현은 서희의 양녀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 이 상현의 집안으로 호적을 

옮기게 된다. 결국 입양과 호적 입적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양현의 경우는 입양이라는 제도로 인한 신분 상승에 해당한다. 하지만 양

현이 성장하고 환국이 덕희와 결혼하게 되면서 관습적 신분의 한계에 부딪힌

다. 이 양현이야 말로 전근대와 근대의 신분관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25) 김은경은 그의 논문에서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을 근대적 경제논리가 수반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 

김은경, ｢토지서사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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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근대가 이루어졌지만, 관습적으

로는 여전히 전근대인 당시의 조선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김 이평은 최 씨 집안의 노비였지만 면천을 통해 농민이 된다. 김 이평의 아

들 두만은 진주에서 장사를 해 부를 축척한다. 전근대적 신분 개념으로 평민

이 된 김이평과 경제적으로 성공한 두만은 둘 다 근대적 신분 상승을 이룬 경

우라 할 수 있다. 

신분이 하락하는 경우는 출가하여 스님이 된 경우와 백정의 딸과 결혼한 경

우를 들 수 있다. 성 도섭, 하 기, 소 지감은 출가를 해 스님이 된다. 이들은 중

인이거나 양반이지만 각각의 사정으로 출가를 하게 된다. 전근대적 신분 개념

으로 보면 이들의 신분은 천민으로 하락한 셈이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승려의 신분을 천민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은 이들에 대해 존경을 

드러낸다. 제도로서의 신분은 천민이지만 민중들은 이들에 대한 존경을 피력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신분 기준에 따르면 

승려는 천민에 속하므로 신분 하락의 경우로 보아야 한다. 이는 당시 관습적 

신분관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신분 하락의 두 번째 경우는 송 관수를 들 수 있다. 그는 백정의 딸과 결혼

하면서 평민에서 백정으로 신분이 하락한다. 송 관수는 농민 운동에 관여해 

쫓기다가 자신을 보호해 준 백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평민의 신분에서 천민

의 신분으로 하락하게 된다. 

송 관수의 신분 하락은 송 영광과 강 혜숙의 사랑을 방해하고 이 양현의 삶

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 이 양현은 백정 출신인 송 영광과 

기생의 소생으로 태어난 자신의 처지가 비슷한 것이라 생각하며 송 영광의 방

황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동류의식은 사랑으로 발전하지만 송 영광의 소극

적인 태도로 사랑은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한편 최 윤국은 이 양현을 동생이 아

닌 여자로 사랑하게 되지만 이 양현은 최 윤국의 사랑을 거부한다. 이 양현은 

오빠였던 최 윤국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신분에 대

한 사회적 억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봉순의 경우 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종사하는 직업이 바

뀐 경우에 해당한다. 최 서희의 몸종이었던 봉순은 서희 일행이 만주로 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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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기생 기화로서의 삶을 살아다. 몸종이었던 노비에서 몸종을 거느리는 기생

이 되지만 천민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분의 변이는 보이지 않지만 봉

순의 신분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는 이유는 봉순의 신분이 이 양현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소설 토지에는 신분의 변이가 일어나는 인물이 

다수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에 드러나는 이러한 신분 변이는 계급

과 관련된 근대적 표상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인물들은 근대를 신분 질서

의 혼란으로 인식한다. 이는 소설 1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등장인물 

중 하나인 김훈장의 경우 간도를 거쳐 평사리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

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신분 차별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송영

광은 자신의 신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회적으로 신분

철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백정의 핏줄이라는 의식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방황한다.

결국 소설은 신분 질서의 변이를 통해 근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신분

질서가 붕괴되었다고는 하나 당시 사람들은 관습적 신분제를 유지하고 있음

을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Ⅴ. 나오며

이상으로 소설 토지의 근대 형상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설은 등

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근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한말의 조선은 개명이라는 이름의 근대를 경

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 대화하는 것 역시 양반과 평민이 다르지 

않다. 이들 인물 간의 대화는 토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것은 근대, 개명, 열강, 식민지라는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삶에 갑자기 끼어드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소설 토지를 역사소설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했던 것으로 보

인다. 평사리에서 살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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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말처럼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사유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성찰적 자아라는 근대적 표상이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설 도입부에서는 정보제공 역할을 하던 사

유가 3부 이후부터는 인물의 고뇌, 번민 그리고 주체적 자아 찾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근대의 또 다른 표상인 성찰적 자아와 관련이 깊다. 소설 속 인물

들은 지식인이든 비지식인이든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사유하고 질문하며 

답을 찾는다. 이러한 인물의 등장이 3부 이후부터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1919년 이후 근대가 심화되던 시기와 관련이 깊다. 소설의 3부의 시간적 배경

은 1919년부터 1929년까지이다. 작가는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일제에 저항

한 3.1 운동을 근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

이다. 

마지막으로 신분의 변이(變移)를 통해서도 근대는 드러난다. 소설 토지
는 근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계급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

보고 있다. 특히 공적 신분타파와 사회적 신분 유지의 괴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민족이 경험한 근대의 혼란상이 잘 부각되고 있다. 

소설 토지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근대를 살아가야만 했던 당대 사람

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이 형상화 하고 있는 일련의 요소들은 거대담

론으로서의 근대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근대를 드

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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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for the Embodiment of Early 

Modern Age in Novel Land
- Focusing on Discussion, Thinking and Transition in Social 

Position -

Im, Hoe-Sook

This paper investigated the method for the embodiment of early modern 

age in novel Land. Novel Land established its background period form 

19th century to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period is also the period that 

the modern age rushed to korea. Then how did the author embody the 

newly rushing modern age? This question is the reason for this study. 

I could see the three embodiment method in. First, dialogues which 

shaped anovel Lands a discussion format are frequently identified. 

Characters state frankly their opinions against the object respectively. By 

the way, I could see a similarity between the contents of the discussions 

among characters and the early modern enlightenment discourse. The 

contents of dialogues shaped in discussion format were enlightening and 

persuasive. The second thing is the appearance of the characters of trying 

reasonable thinking. Especially, the thinking activities of characters are 

frequently appeared after part 3 and the contents are also long. Novel Land 
shows the various opinions about nation, korean race, class, female, japan 

and asia those were flowed in during modern age.

Last, novel Land shows the features of modern age through the 

transition of socail position. A variety of classes are appeared in novel Land. 
And they experiences transition of social position undergoing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and japanese colonial age. It can be confirmed that 

how the people in those days accepted the modern age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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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of social position which were publically disappeared at that 

tinme but not disappeared conventionally at that time. 

Key Word : discussion, enlightening discourse, modern principal agent, 

transition of social position


